
수 신 각 언론사

발 신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

제 목 안동댐과 영주댐 녹조 대발생... 주민들 대피령이 시급하다!

성 명 서

안동댐과 영주댐 녹조 대발생...

주민들 대피령이 시급하다!
- 정부 당국은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라!

◯ 안동댐과 영주댐의 녹조가 대발생 상태에 돌입했다. 정말 심각하다. 이
런 상태면 당장 안동댐과 영주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부터 대피시

켜야 한다. 

◯ 지난 7월 26일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안동댐과 영주

댐 녹조조사를 벌였다. 당일 현장 상황은 댐 전체가 녹조로 완전히 뒤

덮였고, 녹조 특유의 고약한 악취가 풍겨서 잠시도 서 있기 곤란한 지

경이었다. 

◯ 당일 어렵게 시료를 떠서 부경대에 맡겼다. 그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, 
정부가 벌이는 방식 그대로 남조류 세포수를 조사했다. 그런데 그 결

과는 심각하다. 두 댐 모두 100만셀을 넘긴 것이다. 안동댐은 110만셀

이 넘었고, 영주댐은 190만셀을 넘어 200만셀에 거의 육박했다. 



◯ 지금 정부당국의 조류 대발생 기준은 100만셀이다. 정부 당국의 기준

으로 쳐도 지금 안동댐과 영주댐의 녹조는 대발생 단계를 넘어선 것이

다.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?

◯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조류대발생시 행

동 요령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. 

조류 대발생(녹조)시 국민행동요령(안전취약계층 포함)

가. 낚시, 수상스키, 수영 등 친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

나. 어패류 어획 및 먹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.

다. 식수의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행정관서에 

신고합니다.

라. 피부접촉 후 신체에 이상 증상 발생시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

찰을 받아야 합니다.

마. 인근 지역 주민들은 TV, 라디오 등을 청취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

라야 합니다.

◯ 그야말로 국민재난 수준의 녹조가 창궐한 것이다. 여기에 더해 창원대

와 부경대 연구진과 낙동강네트워크는 2022년부터 녹조 에어로졸 조사

를 해오고 있는데,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

중에 비산하는 것을 밝혀냈다. 

◯ 즉 녹조 독이 에어로졸 상태로 떠다니면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우리 공

기 속에 녹조 독이 포함돼 있어서 안동댐이나 영주댐 주변에 사는 사

람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녹조 독을 흡입하게 된

다는 말이다. 



◯ 심각하다. 그러니 당장 안동댐과 영주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

키고, 일반인들의 이들 댐 방문을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.

◯ 실로 국민재난 사태가 발생했다. 정부 당국은 즉시 이 사실을 널리 공

표하고, 이 일대 살고 있는 주민들을 즉시 소개시키고, 일반인들의 댐 

방문을 금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 

◯ 또한 이같은 사태가 올 동안 정부 당국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었는지 

이 사태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. 우리는 이 심각한 사태를 

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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